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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럼 개요

1  기본 개요

□ 행 사 명: 2023 제17회 세계해양포럼

□ 기    간: 2023년 10월 24일(화) ~ 10월 26일(목) / 3일간

□ 장    소: 롯데호텔 부산(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대 주 제: 블루테크노미 (Bluetechnomy)

□ 규    모: 약 3,000여 명 (온·오프라인 합계)

□ 주    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주    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 후   원: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대학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협회, BNK부산은행, 수협중앙회, 팬스타그룹, 한

국해운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냉장(주), HJ중공업(가나다 순)

□ 주요행사: 개막식, 기조세션, 주제별 세션, 에필로그, 해양환경 캠페인, 

2023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2  개최 목적

□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 해양정책, 해양인문학, 해양디자인 

등 해양 전 분야에 걸친 글로벌 전문가 진단과 미래 비전 교류

□ 해양 분야 국제기구, 정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

여서 해양산업 미래와 전망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

3  기대 효과

□ 해양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한국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 해양산업헤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 형성

□ 해양산업계의 정보교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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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 전체 프로그램(총 16개)

   세션 14개, 연계행사 1개, 해양환경 캠페인 1개

일시 시간 세션

Day 1

10월 24일(화)

오전

10:00 – 12:00
[해양정책] *한영 동시통역

해양 수산 과학기술

오후

15:30 – 20:00
[개막식과 기조] *한영 동시통역

블루테크노미

*연계행사 만찬 – 2023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Day 2

10월 25일(수)

오전

10:00 – 12:00

[해양도시네트워크] *한중 동시통역

동북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도시 간 네트워킹

[해양금융] *한영 동시통역

Challenge for the future maritime finance

[SMR 선박] *한영 동시통역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

오후

13:30 – 16:00

[해양인문학] *한영 동시통역

가덕, 지난한 삶의‘기록과 보존’

[조선해양] *한영 동시통역

2050 탄소중립 시대 오션 모빌리티 및 해양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대전환

오후

16:30 – 18:30

[해양디자인] *한영 동시통역

중소선박의 안전디자인

[50주년 기념 KIOST스페셜] *한영 동시통역

KIOST 50년, 해양과학기술의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Day 3

10월 26일(목)

오전

10:00 – 12:00

[해운·항만] *한영 동시통역

전환의 시대, 해운항만물류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수산] *한영 동시통역

BlueFood & FoodTech Innovation

오후

13:30 – 18:00

[크루즈] *한영 동시통역

K-Cruise homeport strategy : K-Culture, Tech & IT 

[해양바이오] *한영 동시통역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오후

16:30 – 18:30
[에필로그] *한영 동시통역

블루테크노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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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프로그램 일정(안) 

일자

[블루테크노미]

Ocean Forever
10월 24일(화)

[블루테크 Day]

Ocean Today (OT)
10월 25일(수)

[블루이노베이션 Day]

Ocean Future (OF)
10월 26일(목)

장소

크리스탈 

볼룸 

A 

(네트워킹)

크리스탈 볼룸 

BC

(개막식)

크리스탈 볼룸 

A 

(금융/정책)

크리스탈 볼룸 

BC 

(조선/해운항만)

크리스탈 볼룸 

A

 (스페셜)

크리스탈 볼룸 

BC

(수산/해양기술)

08:00~

09:30

09:30~

10:00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 등록

10:00~

10:30

해양정책 해양금융 SMR 선박 해운 항만 수산

10:30~

11:00

11:00~

11:30

11:30~

12:00

12:00~

13:30
오찬 오찬

13:30~

14:00

해양인문학 조선해양 크루즈 해양바이오

14:00~

14:30

14:30~

15:00

15:00~

15:30
오프라인 등록

15:30~

16:00

개막식

[인사말, 개막

퍼포먼스, 기

조세션

16:00~

16:30

Break

(16:00 - 16:30)

Break

(16:00 - 16:30)

16:30~

17:00

50주년 기념 

KIOST 스페설
해양디자인 에필로그

17:00~

17:30

17:30~

18:00 WOF 

Networkin

g Session18:00~

18:30

18:30~

20:00

2022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사전 초청

대상자만 

참석)

기타

해양환경 (캠페인) Pacific Environment 

25일 오전10시~12시, 42층, 해양도시 네트워크 (부산시-닝보) 

중계 X, (한-중) 통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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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별첨1  제17회 세계해양포럼 기조연사 프로필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
사진 구분 주요 약력

경제학자, 
문명비평가

-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FOET) 이사장
-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졸업
[저서]

《회복력 시대》, 《3차 산업 혁명》, 《엔트로피》,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유러피언 드
림》, 《바이오 테크 시대》, 《수소 혁명》, 《생명권 정치학》,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글로벌 그린 뉴딜》등 23권 출간

□ Bio 
- 1945년 출생
-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미국의 미래학자, 작가, 경제학자이다. 20년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의 고문을 지내며 신성장 장기 계획의 청사진을 그렸다. 현재 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의 설립자이
자 이사장이다.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비즈니스스쿨에서 경제학 
학사로 졸업하였다.

- 리프킨 저서에서 나타나는 문명비판은 환경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문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환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엔트로피, 육식에 대한 비판이나 생명 현상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생명공학이 21세기에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는 그의 
예측도 이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입각점 때문에 그는 반문명론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저서 소개
- 회복력 시대 :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기후는 따뜻해지고 있으며 지구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중이

다. 산업 발전을 이끈 효율성의 원칙이 우리를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두었지만 결국 자연계의 파
멸을 이끌었다. 어떻게 대멸종을 피하고 삶을 지속할 것인가?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사상
가 제러미 리프킨은 『회복력 시대』에서 죽어 가는 진보의 시대를 해체하고 부상하는 새로운 문명의 
서사를 제시한다. 

- 수소 혁명: 석유시대의 종말과 세계경제의 미래 : 제러미 리프킨은 <수소 혁명>에서 수소 에너지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 체계로 안내한다. 산업 시대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을 마련했듯이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인류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석유 자원이 몇 십 년 안에 고
갈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석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적절한 가공을 거친 수소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연료‘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다. 수소 연료는 많
은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차량 개발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망(HEW)에 각자의 연료전지를 연결하는 분산적 시스템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권력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저렴한 수소 에너지는 제3세계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세계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3차 산업혁명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집과 사무
실, 공장에서 스스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청사진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
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평적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무한 경쟁의 산업 시대에서 상생 공존의 협업 시대로 가기위한 3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를 살펴보고, 지금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어 모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6 -

3. 세부 프로그램

□ [SMR선박]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

  ∘ 일    시: 10월 25일 오전 10:00 ~ 12:00, 크리스탈볼룸 BC

  ∘ 기획배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열원 이용이 필수이

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SMR은 이미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이

며 온실가스배출 규제 강화, 북극항로 개척 해양도시,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으로 인해 

많은 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해양용(선박/플랜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

황인 것이다. 올해 17회 세계해양포럼에서는 처음으로 SMR 세션을 선보인다. SMR 세션

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해양용 SMR에 대해 알아보고 원자력에너지의 해양 활

용을 위한 법령·규제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다. 

 ∘ 타임라인 

★: 온라인 참석

시 간 프로그램

10:00~10:05 5‘
[개회 및 세션 소개]
[인사말]
좌장 :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10:05~10:20 15‘
[발제]
해양용 SMR 기술개발 현황·전망

이태호 KAERI 선진원자로연구소장

10:20~10:35 15’

[발제]
해양용 SMR 국제 규제 이슈 및 동향

패트릭 라이언 Patrick Ryan
미국선급협회(ABS) 최고 기술 책임자

10:35~10:50 15’
[발제]
SMR 해양 적용 규정 및 PSA 측면 안전관리
정정호 한국선급(KR) 시스템안전연구팀장

10:50~10:55 5’ Break
패널 토론

10:55~11:40 45‘

발제자 전원 참석
- 이희성 삼성중공업 안전환경기술파트장
- 박상민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상무
- 설한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

11:40~11:45 5‘ 클로징 및 장내 정리


